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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우울은 군대 내 발생되는 극단적인 사고 중 하나인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군인들의 우울, 불안 및 자

아존중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우울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들을 예측하는데 주로 사용해 왔던 다중회귀분석 방법과 효과적인 

의사결정방법으로 알려진 회귀나무모형의 효과성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횡단적 조사연구이며, 우울측정에는 CES-D, 불안 

측정은 SAI,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강원도 전방 부대 근무 중인 군인이며, 534부가 

회수되었다.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회귀나무모형을 실시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의 우울, 불안 및 자

아존중감의 정도는 각각 10.7(±9.8), 38.5(±10.2)과 31.7(±5.2)이었다. 대상자의 23.6%(126명)가 경한 우울을 나타내었다. 다중회

귀분석에 의한 우울 영향요인은 불안, 자아존중감과 복무기간이었으며, 우울에 대하여 62.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회귀나무모형에서는 높은 불안과 불안이 다소 낮더라도 전역 후 진로가 불확실한 집단이 우울 위험군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

론: 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의 주요 영향요인은 불안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불안 조절 방법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요인에서 차이가 있어, 반복 연구가 필요하지만, 주요 변인인 불안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보면 다중

회귀분석과 회귀나무모형은 군인들의 우울을 예측에 유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02년 이후 육군 자살사고는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가량으로, 우울이 군인들에게도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 하였다[1, 2]. 따라서 

병사들의 우울을 포함하여 정신건강문제를 정확하고 신

속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병사들의 정신건

강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선행연

구들[3, 4]은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서는 최근 정보화시대에 넘쳐나는 자료에 숨겨있는 고급

정보를 추출해서 의사결정, 예측 등에 응용하기 위한 기

법으로 데이터마이닝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마이닝 중에서도 예측과 분류에 자주 쓰

이는 회귀나무모형을 다중회귀분석과 함께 활용하여 군

인 우울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군 전방지역 일 부대 군인을 대상으로 군

인 우울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자료수집은 2012년 1월 연구자가 직접 부대를 방문

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

고 600부를 배부하였다. 최종 분석 자료는 회수된 556부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534부였다. 대상자의 우울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CART분석

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대상자 우울수준은 평균은 10.7(±9.8)이었으며, 대상

자 중 경한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는 16점 이상인 

대상자는 126명(23.6%), 이들 중 중증도 우울의 기준이 

되는 25점 이상인 대상자도 58명(10.9%)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과 복무기간과 기분전환을 

위한 활동 수간의 상관관계 검정(Pearson’s correlation) 

결과에서, 대상자의 우울은 불안(r=.78, p<.001)와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아존중감

(r=-.60, p<.001), 복무기간(r=-.15, p=<.001), 기분전환 

목적의 활동 수(t=-.12, p=.008)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안(β=.69, t=18.97, p<.001), 자아존중감(β

=-.15, t=-4.20, p<.001), 복무기간(β=..08, t=2.94, 

p=.003)과 대졸 이상인 경우(β=.07, t=2.60, p=.010)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이 우울에 대하여 가지는 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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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수준이었다. 한편 우울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우울점수 16점을 기준으로 우울 위험 군과 우울을 나타

내지 않은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나무모형을 분

석한 결과, 불안점수가 50.5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67

명(88.2%)이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37.5점 이상

인 경우엔 전역 후 진로가 확실한 집단은 9.1%(5명), 불

확실하다고 답변한 집단에서는 41.2%(7명)가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평균 10.7점, 경도 이상

의 우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26명(23.6%), 이들 중 중

증도 우울의 기준이 되는 25점 이상인 대상자도 58명

(10.9%)이었다. 경도 우울 이상 대상자 비율은 연구[3]의 

22.2%와 연구[4]의 24.0% 수준과 비슷하고, 대상자의 

52.4%가 우울증상을 가진 것으로 보고한 결과[2]보다는 

절반 수준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복무기간은 12.0

개월로, 평균 복무기간이 11.23개월인 일 연구[4]와는 우

울 대상자의 비율도 매우 유사하였다. 복무기간인 16.3

개월인 일 연구[3] 또한 우울 대상자의 비율이 22.2%인 

것에 비해 평균 복무기간이 10개월 이하인 대상자가 

69.4%인 연구[2]에서는 우울 대상자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왔다.이는 군인의 복무기간과 우울 등의 정신건강이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요인을 예측해보고자 단계적 다

중회귀분석과 회귀나무모형 적용해 본 결과, 두 모형 모

두에서 예측된 우울요인은 불안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

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은 자아존중감, 복무기간, 교육수준

이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의 요인을, 회귀나무모형은 불

안이 다소 낮은 경우라도 전역 후 진로가 불확실한 경우

가 진로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해 위험군임을 

보여 주었다. 우울이 군인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10회기 군 정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한 일 연구결과[5], 우울은 불안

이나 자아존중감에 비해 전반적으로 중재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우울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

을 보여주고 있는 불안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주는 방

법으로 우울성향을 다소 완화시켜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군인 정신

건강의 영향요인분석모형으로 주로 적용해왔던 다중회귀

분석이나 시도된 적 거의 없는 회귀나무모형이 모두 군

인 정신건강을 예측하고 분류하는데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군인들의 정

신건강 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회귀나무모형을 활용

한 최초의 시도이므로 재확인을 위한 반복연구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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